
수출가격 하락이 성장잠재력 잠식
AWSJ, 아시아의 미국 수출가격 약세 우려 … 중국은 경쟁력 탁월?

아시아 국가들의 미국수출이 2002년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가

격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성장 잠재력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2001년 4/4분기에 1200억달러 수준이던 미국의 재고량이 2002년 1/4분기

에는 200억달러 수준으로 줄어든 덕분에 아시아 국가들의 수출물량이 대폭 증가했다.

중국의 1/4분기 수출은 미국 수출물량의 급증에 힘입어 전년동기대비 9.9% 증가했으며, 타니완의 3월 수출

은 월간 기준으로는 17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싱가폴의 3월 수출(석유 수출 제외)은 17.3%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은 2001년 3.5%에 불과했던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전

망치를 2002년에는 4.7%로 추정했다.

그러나 수출물량이 늘어나는 반면 수출가격은 낮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일본상품의 3월 수출가격은 0.3% 떨어져 지난 15개월 동안 14번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한국을 비롯해 홍콩,

싱가폴, 타이완 등 역내 주요국가들의 수출가격도 15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내고 있다. 수출가격 하락추세는

아시아 국가들에만 국한돼 있는 현상이다.

반면, 캐나다는 2001년 수출가격이 2.6% 올랐고, 유럽지역은 3.7% 올랐다.

수출가격 하락은 무엇보다도 미국의 첨단기술기업들이 아직 침체를 벗어나지 못한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2001년 11월 개당 1달러 선으로 내려갔던 128메가 D램 가격이 2002년 2월에는 개당 5달러 수준으로 상승했으

나 최근 수요부진으로 3.50달러 선으로 다시 내려갔다.

저임금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 수출기업들과의 경쟁도 아시아의 다른 국가 수출기업들의 가격 하락압

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기업들과 유사제품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가격책정에 있어 중국기업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따라 아시아 지역의 상품 수출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아시아 국가들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으며, 미국 수출물량마저 감소한다면 큰 문제가 될 것으

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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